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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독성분 보툴리눔 균을 주목하라!
메디톡스, 국내 임상3상 착수 … 성공하면 500억원 수입대체 효과

바이오 벤처기업 메디톡스(대표 정현호)가 태평양제약과 공동으로 보툴리눔 독소를 원료로 한 주사제의 국

내 임상 3상에 들어갔다.

보툴리눔 독소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 가운데 하나인 보툴리눔 균에서 추출한 맹독 성분으로 인체의 신경

계통 마비를 유발한다.

주름 치료제로 알려진 보톡스의 핵심 성분이며, 1g만으로 100만명을 사망시킬 수 있다.

보톡스 1병에는 보툴리눔 독소 5나노그램(1나노는 10억분의 1그램)이 들어있다. 현재 보톡스 1병의 공급가격

은 40만-50만원 선이어서 보툴리눔 독소 1g의 가치는 최소 80조원에 이른다.

메디톡스가 세계에서 4번째로 개발한 보툴리눔 독소를 원료로 한 주사제는 개발에 성공하면 한해 500억원 

상당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메디톡스는 2003년 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임상에 착수할 계획이다.

태평양제약에 따르면, 주름 제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보툴리눔 독소는 중풍, 뇌성마비로 인한 근육마비를 비

롯해 다한증, 요통, 편두통 등의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 약국(FDA)으로부터 2-3년 안에 사용승인될 것으로 예

상되고 있다.

메디톡스는 약 10년에 걸친 보툴리눔 독소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형의 보툴리눔 균체를 확보하고 독소 단

백질 발효 정제기술, 독소단백질 항체를 분석하기 위한 분자생물학적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.

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으며 서울대병원, 삼성

서울병원, 서울아산병원, 중앙대병원에서 임상시험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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